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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직무에 대한 지나친 몰입보다도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일-생활 균형을 이루려

는 개인의 노력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에 조직의 리더 및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는 일-생활 균형을 이루어 리더의 효과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주는 영향

과 그 관계에 있어 리더 효과성의 매개역할 및 부하의 스포츠 참여의 조절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육군의 

상사와 부하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213쌍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더 효과성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 효과성은 리더의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Sports participation can contribute to organization members' work-life balance and work motivation in order

to increase performance. Based on the achievement motivation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effect of sports 

participation on leaders' effectiveness and employees' performance. Data was collected from 213 leaders and 

subordinates in the South Korean army. Results indicated that leader effectiveness medi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participation of leaders and subordinates' outcomes, such as task performance and OCB. We also found

that sports participation of subordinates moder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effectiveness and 

subordinates outcomes (i.e., task performance and OCB). These findings further suggest that sports particip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for leaders and subordinates to increase leader effectiveness and in/extra-role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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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조직

의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혁신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1].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역량과 인적자원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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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업무환경이 관

리되고 발전되어야 한다[2, 3]. 하지만 성과위주의 평가

와 그를 기반으로 한 보상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며 조직

몰입이 저하되어 직무성과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악영

향을 미치게 되기도 한다[4-6]. 즉 경쟁적인 환경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형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여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

기도 한다[7].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압박

과 경쟁적 환경의 스트레스를 순화시키기 위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단합을 이끌어 내고,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8]. 조직 성과 향상 측면에서도, 구성원들의 

직무역할 행동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업무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야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

라 할 수 있다[8]. 최근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성과에 대

한 압박으로 받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소하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 및 ‘펀(fun)경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9].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그들의 직무

와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최근의 사회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직무에 대한 

지나친 몰입보다도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상 또

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측

면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

복을 가장 중시하는 YOLO(You Only Live Once)족의 

등장과 ‘일-생활 균형(WLB: Work-Life Balance)’을 뜻

하는 ‘워라벨’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핵심 키워드

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세계

인공지능협회 회장인 Goertzel .B는 4차 산업 중 인공지

능(AI)의 도입은 “인간의 삶에 대한 여유를 주기 위함이

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생

활 균형이 조직 구성원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동기부여와 성과향상적인 측면에서 반드

시 고려해야 할 점이라는 것을 부각시켜 준다.

스포츠 참여는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시

키고, 긴장해소, 친목 및 단결, 공동체의식 함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10－

14]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스포츠 참여는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

소통을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여, 조직의 경제적 목적달

성은 물론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 변화를 유도

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개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업무

환경 개선 전략으로 볼 수 있다[9].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스포츠 참여가 조직구성원에게 

미치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참여를 

통한 리더와 구성원의 역할과 성과를 동시에 분석한 선

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리더 또는 구성원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연구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복잡한 조직 환경에 적용시켜 효

과적인 리더십 발휘와 구성원의 성과향상을 예측하기에

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 참여가 어떻게 리더의 효과성을 높이

며 구성원의 성과를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리더뿐만 아니라 부

하의 스포츠 참여가 효과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직

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리더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본다. 둘째,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구성원의 직무수행, 

즉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를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리더 효과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직무성

과와의 관계에서 부하 스스로의 스포츠 참여가 이 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리더 효과성 증진 및 조직 구성원들의 과업성

과와 조직시민행동의 증가를 리더와 부하가 참여하는 스

포츠라는 도구를 통해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참여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조직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 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리더 스포츠 참여와 리더 효과성

스포츠 참여란 개인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에 체계적이

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경기장에서의 운동경기 관람 및 매체를 통

한 시청, 나아가 이러한 생활 중에 타인과 스포츠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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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는 것 등의 체육활동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모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15, 16].

Kenyon(1969)[15]은 스포츠 참여를 그것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타인과의 신

체적 접촉 등으로 인한 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획득함으

로써 이루어지는 인지적 참여 ②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

는 행동적 참여 ③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특정

한 종목의 선수 또는 팀에 대하여 감정적 태도 성향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참여인 정의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스포츠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일상적 참여, 주기적 참여, 

일탈적 참여, 간헐적 참여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17] 학

자에 따라서 참여빈도, 기간, 강도에 따라 스포츠 참여를 

구분 짓기도 한다[18]. 

많은 선행 연구에서 스포츠 참여는 직무만족[9, 19, 

20], 조직몰입[19, 21], 자아통제, 사회적응, 생활만족

[22-24],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25, 26], 집단응집성[7], 스트레스 관리

[22], 자아성취감, 창의성, 주관적 안녕[27]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스포츠 참여

를 통해 개인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이를 바탕

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취감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강화시켜준다[25, 28]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리더 효과성은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효율성을 의미한다

[29, 30]. 많은 선행연구와 리더십 전문가들은 스포츠 능

력이 우수한 리더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들의 유효성이 

높게 인식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

포츠 참여가 실질적으로 리더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조직에서는 조직의 유대 관계 강화와 창의적 조

직문화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영화관람, 스포츠 

활동 및 관람) 및 취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스

포츠 참여는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 증진뿐

만 아니라 긴장해소, 친목 및 단결, 공동체의식 등 근무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장려되고 있다

[19].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여가 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

라 신체적 성장(체력 증진, 건강 유지)과 정서적 안녕(성

취감, 자아실현, 자기만족, 스트레스 해소)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조직화된 놀이 체계로서 급변하고 다원화된 

사회의 가치를 조직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유형화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31]. 또한 스포츠 참여

는 경쟁과 승리(목표달성)를 통한 성취감과 대인관계와 

같은 비성취감을 느끼게 된다[32]. Hyun(2008)[33]의 연

구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한 리더는 성취감과 책임감

이 강하며 집단응집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리더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가 높은 리더는 높은 과업 수행 의지

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높은 책임감을 갖고 효

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31, 34].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그들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은 정체성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

론은 지각된 집단에서 자기개념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하여 특정 사회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35]. Vallerandet et al., 

(2003)[36]은 이러한 정체성 이론에 기반하여 조직에서 

리더의 적극적인 참여는 리더 효과성에 기여한다고 하였

다. 구체적으로 열정을 가진 적극적인 리더는 리더십 발

휘와 역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하고, 리더가 참

여한 활동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며[37] 자신의 역

할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그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게 된

다는 것이다[30]. 따라서 스포츠 참여가 높은 리더는 효

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쳐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성 높은 리더로 인식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과 정(+)적

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리더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의 직무수행

리더와 구성원은 상호 교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교

환과 경제적 교환의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 서로 간

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의 행동을 지원한다

[12]. 즉, 리더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이며 정서적인 도움과 지원을 통해 구성원으로 하

여금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집

단이나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초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38, 39]. 리더의 이러

한 활동과 참여는 그들의 부하인 구성원의 직무수행 성

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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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참여가 높은 리더는 도전정신과 책임감이 강

하여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33]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욕구를 자극시켜 

높은 과업성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성취

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피드백, 의사결정 및 참여를 통해 

명확하게 명시된 집단 목표와 구성원의 개발 및 권한 부

여를 강조한다[14]. 또한 스포츠 참여를 많이 하는 리더

는 자신의 상사는 물론 부하인 조직 구성원들과 좋은 인

간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한다[14].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고 문제

해결능력을 도와서 구성원의 과업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40]. 

감정전이이론[41]에 의하면,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성

취감을 얻은 리더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의 감

정을 구성원에게 전달하게 된다[42]. Cardon(2008)[42]

은 리더의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구성원에게 리더와 유

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리더십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42].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받는 스트레스나 

압박을 덜 느끼게 되어 업무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발

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하려는 의도가 높아져 구성원의 

과업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11, 22, 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

의 과업성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구성원의 과업성과

와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효과성을 위

해 공식적인 직무 역할 외 행동으로 상대적으로 자발적

인 행동을 의미하며, 이타적 행동이나 시민 정신, 양심적 

행동, 예의바른 행동 등 조직 참여를 포함한다[8, 43]. 

Williams & Anderson(1991)[44]는 행동 결과의 대상에 

따라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Organization)과 개인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I: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Individual)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에

서는 조직시민행동을 이끄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구성원

이 인식하는 조직몰입[45], 직무만족[46], 조직공정성

[47-49], 리더-구성원 교환관계[50, 51] 등을 밝힌 바 있

다. 

사회학습이론[52]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신뢰받는 리

더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

가 높은 리더가 보이는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과, 스포

츠 활동간 동료와 협업하며 조직목표를 위해 부가적 노

력을 아끼지 않는 리더의 행동을 보고 배운 조직 구성원

은 보다 많은 조직시민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2: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구성원의 조직시민

행동(OCB)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2.3 리더 효과성의 매개역할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

들을 동기부여 시킴으로써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53]. 즉,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구성원의 성취

욕구를 자극하고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여 보다 높은 수

준의 성과를 달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54]. 사회학습이

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은 소속된 조직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설정하여 행동을 유

심히 관찰함으로써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적

절한 행동을 학습한다[52, 55]. 높은 스포츠 참여를 보이

는 리더는 효과적인 리더로 인식되어 구성원들에게 긍정

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성

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져 왔다. 

이수진·변국도(2017)[56]는 구성원들과 직속 상사와 2차 

상급자인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교환 및 사회학습 과정을 

통해서 차상위 상사의 윤리적 리더십이 중간 관리자를 

통해 실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

동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odsakoff et 

al.(1996)[57]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태도, 역할지각, 역

할 내 행동, 역할 외 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하로부터 높은 리더 효과

성을 인정받는 상사는 조직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성과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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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리더 효과성은 리더의 스포츠 참여와 구성

원의 과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적인 리더의 영향으로 조직 구성원은 조

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게 되고 동료를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조직과 동료에 대한 이타적 행동과 

시민정신, 스포츠맨십을 하위 차원으로써 조직시민행동

을 발휘하게 된다[44]. 조직시민행동을 위해서는 조직이 

조직 구성원들의 공헌에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어

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등의 조직지원 측면과 더불

어 상사로부터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원을 제공받고 피드

백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문제해결 및 과제 완수의 지원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58]. 리더의 스포츠 참여로 리더 

효과성이 높은 상사는 부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역할 외 행동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

과성을 매개로 하여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2: 리더 효과성은 리더의 스포츠 참여와 구성

원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4 조직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의 조절효과

리더의 스포츠 참여뿐만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의 스

포츠 참여 역시 그들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 구성원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 

향상 및 조직의 화합/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조직 

응집성을 높이게 된다[58, 59]. Porter & Lawler(1968)[60]

에 의하면 집단응집력이 강할수록 집단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을 많이 하며, 집단의견에 대한 일치도 많아진다고 

하였다. 즉, 응집력은 집단구성원의 에너지를 향상시켜 

주고 직무에 대한 몰입을 유도해 주며, 응집력이 높은 집

단의 구성원은 집단 규범과 역할을 잘 수용하며 집단 목

표달성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39]. 

조직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는 정서적 발달은 물론 집

단응집력과 조직 생활 적응력 등 사회성이 발달되어 조

직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7]. 이러

한 신뢰와 만족감은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하

며 그들의 성취욕구를 증가시킨다. 성취욕구이론[61]에 

의하면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직무의 다양성과 도전성

을 지녔으며, 문제의 해결에 책임감을 지니고 있으며 성

취 목표를 설정하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

게 된다. 즉 스포츠 참여를 통해 구성원은 성취감과 책임

감을 증진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직무에 충실하

게 된다.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로 높아진 성취동기는 구

성원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책임감의 증대로 어려운 과업

수행에 있어서도 욕구좌절을 덜 느끼게 되어 높은 성과

를 보이게 할 것이다[62, 63].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스

포츠 참여는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행동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

는 요인[64]으로 자기결정욕구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Martens &　Peterson(1971)[65], Robbins(1983) [66]

는 스포츠 참여 중 행동적 참여는 신체적 접촉 및 상호

작용이 자주 발생하여 구성원간 유대감이 형성되고 구성

원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집단응집성을 향상시킨

다고 하였다. Aronoff & Wilson(1985)[67]은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는 조직 내에서의 잦은 상호작용을 통해 호

감성이 형성되어 서로 협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Greene 

(1989)[68]에 따르면 구성원간 상호 호감성은 집단응집

력을 매개로 조직 과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실증되었으

며 연구자는 조직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향상된 

자신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7].

이처럼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조직과 개인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리더의 스포츠 참

여와 더불어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는 그들의 직무수행을 

예측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Jeong(2015)[69]은 스포츠 활동이 긍정 심리자본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긍정 심리자본은 자기효

능감을 증가시켜 구성원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고 보고한 바 있다[70]. 또한 서비스직을 대상으로 

Avey, Luthans, & Youssef(2010)[71]의 연구에서 긍정 

심리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영덕(2009)[72], 이승재(2001)[73], 고태

진(2009)[21]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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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효과적인 리더십 요소와 결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스포츠 참여로 인해 높아진 긍정 심리자본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을 보이는 구성원은 그들의 리더가 효율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때 더 많은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을 보

이게 되는 것이다. 즉,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리더 효과성에 의한 그들의 과업성과와 조

직시민행동의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4-1: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과 그

들의 과업성과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

다. 즉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과업성과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

타날 것이다.

가설 4-2: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과 그

들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즉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조직시

민행동 사이의 정(+)적인 관계는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

하게 나타날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

을 <Figure 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3. 연구 방법

Fig．1. Theoretical Hypothesized Model

3.1 자료수집 및 연구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군 조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군 조직은 군 훈련 외의 부가적인 활동으로 많은 스

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있어서 스포츠 참여가 리더와 구

성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연구 

샘플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6개의 육

군 전투사단의 협조를 받아 32개 중대의 소대장과 분대

장을 대상으로 각각 360쌍의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조

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였다. 분대장과 소대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측정하여 설문의 비밀 보장을 유지하였으며 우편으로 보

낸 설문은 개인별 밀봉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참여자 

중 부하인 분대장은 269부(회수율: 74%), 상사인 소대장

은 260부(회수율: 72.2%)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상사와 부하가 1:1 쌍을 이루지 못한 설문지와 

불성실하거나 미비한 응답을 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21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상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평균 연령은 28.0세

(SD = 4.90)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학사 이상이 87.6%

이며 그 중 석·박사가 16.5%로 나타났다. 부하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으로는 평균 연령은 23.1세(SD = 1.61)로 나

타났다. 학력으로는 조사 대상 전원 고졸 이상이며, 학사

가 20.7%, 석·박사가 21.7%로 나타났다. 리더와 근무한 

평균 근속 기간은 1.0년(SD = 0.73)으로 나타났다.

3.2 변수의 측정문항

변수를 측정함에 있어서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

수는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7=매우 그렇다). 조직 구성원은 리더 효과

성을 측정하고 자신의 스포츠 참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상사는 구성원의 직무수행으로 

그들의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대하여 측정하고, 자

신의 스포츠 참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응답하

였다. 각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3.2.1 스포츠 참여

스포츠 참여는 2개의 요인으로 나뉘었는데,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적 참여”와 스포츠 시청이나, 경기

응원 및 대화와 같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지적 참

여”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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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Variable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1

1 Subordinate Age 23.08 1.59

2
Subordinate Organization 
Tenure 

1.85 1.33  .65
***

3 Subordinate Education 2.15 1.60 -.05 -.10         

4 Leader Age 27.94 4.86 .06  .00 -.05        

5 Leader Organization Tenure 4.20 5.37 .06 -.01 -.03 .86
***

      

6 Leader Education 2.46 .85 -.07  .01 .03 -.44
***

-.41
***

     

7 Leader Sports Participation 4.81 1.45 .08  .14
*

.10 .01 .01 .01 (.94)    

8 Leader Effectiveness 5.87 1.06 .00 .02 -.07 -.10 -.04 -.13 .13 (.90)   

9
Subordinate Sports 
Participation

4.45 1.62 -.04 -.06 .02 -.14
*

-.08 .12 -.01 .12 (.94)  

10
Subordinate Task 
Performance

5.94 .73 .01 -.01 .03 -.06 .02 .04 .21
**

.16
*

.02 (.88)

11 Subordinate OCB
a

5.52 .65 -.05  .00 .00 -.10 -.04 .04 .28
***

.22
**

.08 .72
***

(.83)

Note. N = 213. Reliabilities are on the diagonal in parentheses. 
a 
OCB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 .05; **p< .01; ***p< .001 (two-tailed)

Kenyon(1969)[1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기초로 하

여 Griffin(1973)[74]과 하지원·방지선(1997)[75], 유생

열(1999)[76], 양웅비(2007)[20]가 사용한 스포츠 참여 

설문을 근간으로 본 연구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참가 형

태별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 7점 Likert 척도로 재

구성하였다.

3.2.2 리더 효과성

Douglas & Ammeter(2004)[77]이 개발한 3문항을 사

용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세부항목으로는 “나의 상사는 

상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업무 보고를 한다", “나의 상사

는 구성원들의 업무와 관련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

킨다" 등이 포함된다.

3.2.3 과업성과

구성원의 과업성과는 조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구되

는 규정된 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수행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의 직속 상사는 Williams & Anderson 

(1991)[44]이 개발한 7문항을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였

다. 세부항목으로는 “이 부하는 주어진 업무를 적절하게 

완성한다”, “이 부하는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요건을 

충족시킨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2.4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명시되

어 있지는 않지만, 조직의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

한 구성원의 자발적 행동이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의 

공식적인 보상시스템에 의해 직접적이며, 명시적으로 보

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Williams & Anderson(1991)[44]이 개발

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세부항목으로는 “부하는 업무량이 많은 다른 사람들

을 돕는다”, “이 부하는 자리를 비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다", “이 부하는 질서 유지를 위한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준수한다”, “이 부하는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연락을 준다” 등이 포함된다.

3.2.5 통제변수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제시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상사와 구성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통제하였다. 리더 효과성과 상사의 개인특성, 

구성원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 사

용하였던 통제변수들을 검토하여 리더와 구성원의 나이, 

근속년수, 학력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4. 분석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관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

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신뢰계수는 <Table 1>에서 나

타내어지고 있다. 

모든 변수의 신뢰계수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각 변수의 측정이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신뢰계수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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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ain and Mediation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Leader Effectiveness Task Performance OCB
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Step 1: Control   Variables

Subordinate Age -.02 -.01  .01  .01  .01 -.03 -.03 -.03

Subordinate Organization Tenure  .03  .01 -.01 -.03 -.03  .03  .00  .00

Subordinate Education -.05 -.06  .01  .00  .00  .00 -.02 -.01

Leader Age  -.08
**

-.08
**

-.04
*

-.04
*

-.03 -.04 -.04
*

-.03

Leader Organization Tenure  .04 .03  .04
*

 .04
*

 .03  .02  .02  .02

Leader Education  -.26
**

-.27
**

 .03  .02  .05  .00  .00  .03

Step 2: Main Effects

Leader Sports Participation  .10
**

  .10
**

 .10
**

  .13
***

 .12
**

Step 3: Main   Effects

Leader Effectiveness  .09 .11
*

Overall F 2.32
*

2.63
*

 .85 2.08
*

2.27
*

 .85  3.33
**

3.82
***

R2 .06 .08  .02  .07  .08  .02  .10 .13

Change in F 4.31
*

9.24
**

3.44  17.83
***

6.58
*

Change in R2 .02 .04  .02  .08 .03

Note. N = 213. *p< .05; **p< .01; ***p< .001 (two-tailed). 
a 
OCB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4.2 가설 검증

4.2.1 가설 1의 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은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리더 효과성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able 2>의 Model 2의 결과와 

같이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에 유의한 정(+)

적인 영향(β =.10, p<.01)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상사의 스포츠 참여가 많을수록 리더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

4.2.2 가설 2의 검증

가설 2에서는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구성원의 직무수

행을 높인다고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2-1은 리더

의 스포츠 참여가 구성원의 과업성과를 높이며, 가설 

2-2에서는 리더 스포츠 참여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able 2>의 Model 

4에서 리더 스포츠 참여는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β =.10, p<.01)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Model 7에서 리더 스포츠 참여의 조직시민행동에 대

한 영향도 정(+)적인 유의한 결과(β =.13, p<.001)를 나

타내었다. 따라서 가설 2-1과 가설 2-2는 지지되었다. 

4.2.3 가설 3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 3에서는 리더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

의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리더 효과성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3-1은 리더

의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의 과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리

더 효과성의 매개효과를 예측하였다. 검증을 위해 본 연

구에서는 Baron & Kenny(1986)[78]의 매개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2>의 Model 4의 구성원의 과업성과

에 대한 리더의 스포츠 참여는 유의미한 정적인 효과를

(β =.10, p<.01)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Model 5에서 리

더 효과성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리더 스포츠 참여는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를(β =.10, p<.01) 보이면서, 리더 

효과성은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가설 3-2에서는 리더 효과성이 리더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매개한

다고 예측하였다. <Table 2>의 Model 7에서 독립변수인 

리더 스포츠 참여는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

향(β =.13, p<.001)을 보였다. Model 8에서 리더 스포츠 

참여와 리더 효과성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리더효과성

의 효과는 유의(β =.11, p<.05)하면서 리더 스포츠 참여의 

유의한 영향은 감소(β =.13, p<.001 vs. β =.12, p<.01)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aron & Kenny(1986)[78]의 매

개효과 분석 방법에 의하여 리더 효과성이 리더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4.2.4 가설 4의 검증

가설 4는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직무수행 사이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의 조절효과에 관한 것이

다. 가설 4-1은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과업성과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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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oderation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Task Performance OCB
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Step 1: Control Variables

Subordinate Age  .01  .01  .01  .02 -.03 -.03 -.03 -.03

Subordinate Organization Tenure -.01 -.03 -.03 -.03  .03  .00  .00  .00

Subordinate Education  .01  .00  .00  .00  .00 -.01 -.01 -.01

Leader Age -.04
*

-.03 -.03 -.03 -.04 -.03 -.03 -.02

Leader Organization Tenure  .04
*

 .03  .03  .03  .02  .02  .02  .01

Leader Education  .03  .05  .05  .04  .00  .03  .02  .02

Step 2: Main Effects

Leader Sports Participation  .10
**

 .10
**

 .10
**

 .12
***

  .12
***

.12
***

Step 3: Main Effects

Leader Effectiveness(LE
b
) .09 .09 .09 .11

*
 .10

*
.11

*

Step 4: Main Effects

Subordinate Sports Participation(SSP
c
) -.01 .00  .02 .02

Step 5: Moderating Effects

LE 
b
 × SSP 

c
-.08

**
-.07

**

Overall F .85 2.27
*

2.02
*

2.74
**

 .85 3.82
***

3.43
***

4.19
***

R
2

.02 .08 .08 .12  .02 .13 .13 .17

Change in F 3.44 .06 8.58
**

6.58
*

.44 9.67
**

Change in R
2

.02 .00 .04 .03 .00 .04

 Note. N = 213. *p< .05; **p< .01; ***p< .001 (two-tailed). 
a 
OCB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
 LE = Leader Effectiveness.  

c
 SSP = Subordinate Sports Participation. 

정적인 관계는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낮을 때 보다 높

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다. 구성원의 스포

츠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Table 3>의 

Model 4에서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리더 효과성과 구성

원 스포츠 참여의 상호작용항은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β =-.08, p<.01) 보여 그 조절효과는 지지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효과를 보다 자세히 확인

하기 위하여 Aiken & West(1991)[79]의 절차에 따라 

<Figure 2>에서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Figure 2>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리더 효과성이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영

향을 더 강하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

성원 스포츠 참여가 높을 때 더 강한 효과를 예측한 가

설 4-1와 반대의 결과로 보이고 있다.

가설 4-2에서는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조직시민행

동과의 정적인 관계는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더 강하게 나타 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Table 3>의 Model 8에서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 스포

츠 참여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β =-.07, p<.01). 따라서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를 구성원의 스포츠 참

   Fig. 2. Moderating Effect of Subordinate Sport 

           Participation on Task Performance

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에서 이러한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

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리더 효과성이 구성원의 조직시

민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도 가설 4-2에서 리더 스포츠 참여가 높을 

때 더 강한 리더 효과성의 긍정적 효과를 예측한 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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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Moderating Effect of Subordinate Sport 

          Participation on OCB

5. 연구결과 논의

5.1 연구결과 종합

본 연구는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구성원의 직무수행

인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또한 리더 스포츠 참여가 리더 효과성을 증가시

켜 구성원의 직무수행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이것이 주요

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리더 효과성

과 직무수행 사이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리더의 스포

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리더가 스포츠 참여를 할수록 리더 효과성

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

포츠에 참여가 활발한 리더는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고 매력도를 증가시켜 일반 업무수

행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일반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실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리더 스포츠 참여는 구성원의 과업성과를 증진

시키고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

더의 스포츠 참여는 단순히 리더 개인의 리더십 효과성

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구성원의 직무수행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참

여가 높은 리더는 부하들에게 효과적인 리더로 인식되

고, 긍정적인 리더십을 통해 부하들의 업무성과 또한 증

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리더 효과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리더의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의 조직시민행동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

더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보일수록 그 부하들은 보다 자

발적으로 동료와 조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넷째,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는 리더 효과성과 구성원 

직무수행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인 결과를 보면 구성원의 스포츠 참여가 낮을 때 리

더의 효과성과 부하의 과업성과 사이의 정(+)적인 관계

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하의 스포츠 참여

가 낮을 때, 리더 효과성과 부하의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정(+)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

설 설정 시 부하의 스포츠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예측했

던 것과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

성원의 스포츠 참여의 측정에 있어서 실제 스포츠 참여 

시간을 측정한 것이 아닌 설문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

심을 측정한 것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부

하의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은 상사에 의해 측정된 것

으로, 그 상사의 입장에서 부하의 오락과 재미를 추구하

는 단순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게으름과 시간 때우기 

식의 불성실함으로 인식되어 그 부하의 과업성과와 조직

시민행동을 낮게 평가하였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스포

츠 참여에 대한 측정을 설문을 통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

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얼마간의 시간을 어떠한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가를 측정하는 것은 향후 연구에

서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더

의 스포츠 참여가 리더 효과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욕구 이론을 

사용하여 스포츠 참여를 통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자기존중감이 상승하고 리더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리

더 효과성을 증진시킨다고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리더십 연구는 효과적

인 리더십을 위해 칭찬, 배려, 도덕성, 동기부여 등의 리

더의 효과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군 조

직과 같은 조직에 있어서 이러한 리더의 효과적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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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참여와 같은 실질적

인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공

식적인 리더로서의 행동과 더불어 스포츠, 등산, 식사, 

관람, 동숙, 의식참여 등의 부가적 활동이 가장 빠르고 

쉽게 리더십을 증진시킨다고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효과적인 리더 활동은 기존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효과적 리더십 행동에 비해 리더 본인의 개인적인 자질

과 능력에 덜 영향을 받는다. 또한 매일 자기쇄신의 수준

으로 바람직한 리더 행동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에 비하

여 많은 노력을 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위 조직 

리더일수록 그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리더십 연구에서 효과적인 리더 활

동에 관하여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리더의 스포츠 참여와 구성원의 과업성과 및 조

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리더 효과성의 매개역할을 규

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리더의 스포츠 참여가 리더 

효과성을 매개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전이되어 과업성과 

및 조직시민행동을 높인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는 리더 효과

성의 결과변수로서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조직시민행동

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경쟁적인 조

직 환경에서 리더는 물론 조직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조직갈등, 관계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몰입과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불

확실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리더와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상승하며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의 건강과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스포츠를 제시하였다. 최근의 사

회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는 조직에 대한 구성

원들의 역동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가 조직과 기업에 실무적‧이론적으로 기여하

는 많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논의하고 향후 연

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의 효과성을 검증하

는데 있어서 횡단연구 설계를 기반으로 하였다. 여러 시

점에서 연구의 시간차를 두고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 종

단연구와는 달리 횡단연구는 하나의 시점에서 연구에 필

요한 모든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나이, 근속기간, 

학력을 통계변수로 활용하였지만, 직무수행 성과인 과업

성과,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정서성, 부

정적 정서성, 성격(Big Five) 등을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명확한 영향관계를 규명하

기 위하여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 대상의 한계에 따른 일반화의 우려가 있

다. 본 연구의 표본 대상을 군 조직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반화를 하기에 한계점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확실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스포츠 참여를 통한 조직 구성원들의 행

동이 어떠한 특성요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지에 대한 선

행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직의 상황적‧구조적 

특성의 영향으로 인해 직무수행 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한다면 조직발전에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인 변수인 스포츠 참여의 설문에 있어 

실제 스포츠를 직접 참여한 시간과 빈도, 종류를 통제하

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참여는 성

취감, 자신감,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실

증 분석에서 스포츠 참여와 과업성과 사이의 관계에서 

리더 효과성의 매개효과, 구성원 스포츠 참여의 조절효

과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기각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포츠 참여의 시간과 빈도, 종류를 통제하

여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 참여의 유형과 정도가 그들의 성과에 미치는 구

체적인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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